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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프는 콘크리트의 장기거동을 대표하는 성질 중의 하나로서, 과

거에 비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형화 되고 단면이 복잡해짐에 따라 

다양한 시공법이 시도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관리와 장기거

동 예측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.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부재가 노출

된 환경 요인 중에서 상대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. 본 연구에

서는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의 습도 조건을 다르게 함으로써 콘크리

트의 크리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.

본 연구는 <표 1>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-시멘트비 45%의 배합 조건

과 20℃의 외기 온도 아래에서 상대습도 30%, 80%, 밀봉, 수중으로 

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.

<표 1> 실험 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W/C S/a (%) 단위수량(kg/m3)
단위질량(kg/m3)

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S/P

0.45 43.0 166 373 760 1020 0.2

공시체(원주형 몰드 Φ150×300mm) 제작 후 1일간 양생실에서 양생

을 하고 탈형을 한 후에 상대습도 30%, 80%, 밀봉, 수중의 조건에서 

28일간 양생을 수행하였다. 재령 28일에 상대습도 60%의  외기 습도 

조건 아래에서 크리프 시험기에 28일간 양생한 실험체를 설치하여 하

중을 가하였고, 재령 90일까지 크리프의 변형량을 측정하였다.

[그림 1] 양생 조건에 따른 건조 크리프 함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[그림 1]은 탈형 후 재령 1일부터 재령 90일까지의 크리프 측정 결과

를 크리프 함수 J(t,t0)로 나타낸 것이다. 외기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크

리프 함수 J(t,t0)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.

[그림 2] 상대습도 60% 크리프 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[그림 1]을 바탕으로 하여 하중과 탄성계수를 제외한 크리프량을 비

교하고자 크리프계수 Φ(t,t0)를 구하였다. [그림 2]를 보면 상대습도 

60%의 조건의 크리프계수 Φ(t,t0)는 상대습도 30%의 조건의 공시체

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, 상대습도 80%, 밀봉양생, 수중양생 조건 순

이었다.

서로 다른 습도 조건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외기 상대습

도가 낮을수록 그 속도와 변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

험 결과를 통해 양생 시 외부 습도 조건은 구조물의 크리프에 상당한 

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. 추가적으로 기존의 콘크리

트 장기거동 예측 모델식으로 산정된 크리프량과 실험 결과와의 비

교를 통해 양생 시 외기 상대습도 조건에 따른 보정식의 필요성에 대

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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